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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법원(

 

수원지방법원 

 

형사 12

 

부 

 

부장판사 

 

김정운)

 

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

 

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

 

ㆍ

 

변조 

 

가능성, 

 

증인

 

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

 

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 

 

실제로 

 

내란음모

 

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5. 12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고, 

 

나머지의 

 

절반은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었다. 

 

이른바 

 

총책과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모

 

임 

 

한 

 

번, 

 

의사소통 

 

한 

 

번 

 

없었고,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 

 

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하

 

나 

 

없었으며,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내란음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담하다.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

 

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

 

년 

 

전으로 

 

돌렸다. 

 

부림 

 

사건은 33

 

년, 

 

유서대필 

 

사건은 23

 

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역사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다시 

 

뿌려져야 

 

하는가? 

 

오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고스란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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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